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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 영상의 최신 경향’ 특별호 발간에 부쳐

성미숙 (근골격계 특별호 초청 편집장)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근골격계 영역에서 자기공명영상은 다른 영상검사에 비해 연부조직 대조도와 해상력이 뛰어나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검사로 이용되고 있다. 자기공명영상 기기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예전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관절의 작은 구조물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단면으로 재구성이 

가능하여 입체적인 근골격계 해부학적 구조와 병변을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되어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특별호에서 근골격 자기공명영상의 진단에 선결 조건인 해부학과 최적화된 

영상 획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또한 최신 자기공명영상 검사 방법들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의 해석과 진단에 해부학적 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주장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자기공명영상 기기의 향상으로 작은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영상의학적 이해가 깊어지고, 

예전에 보고되었던 구조물이 새로 재조명 받기도 하였다. 하여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어온 근골격 

해부학의 최신 지견 및 자기공명영상 소견에 대해 다루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기종의 자기

공명영상 기기를 사용하여 영상을 획득하고 있다. 근골격계는 해부학적 구조와 임상적 적응증이 

다양하여 그 구조물과 병변들을 그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토콜로 영상을 얻는 것이 진단 정확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것이 영상의학과 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고령화에 따라 

관절 치환술이 증가하고, 척추 고정에 금속 삽입물을 사용하고 있다. 자기공명영상은 삽입된 금속물

에 의해 발생하는 금속 인공물로 인해 수술 후 평가에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자기공명

영상에서 금속 인공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은 주로 뇌신경 병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적용 분야가 확대

되어 연부조직 종괴와 골수 병변의 진단과 평가에도 널리 사용된다. 여기에서는 확산강조영상으로 

척추 압박골절의 양성과 악성 구분, 감별진단에 대해 다루었다. 림프부종과 림프관을 영상화하는 

자기공명영상 림프관조영술이 최근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다양한 증례와 함께 리뷰

하였다. 또한 말초 신경병증의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자기공명영상 신경조영술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을 포함하여 근골격 자기공명영상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 특집호가 회원 

여러분의 진료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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